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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문 김 서림 제거 기계 장치 고장 원인 제거파이프 내부의 곰팡이 예방히터의 불쾌한 냄새 제거창문 성에 제거

 겨울철 운전을 하다 보면 

발생하는 김 서림은 차량의 

내·외부 온도차가 클 경우

에 주로 나타난다. 히터와 

사람의 체온으로 차량 내부

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습도

도 증가해 창문에 뿌옇게 김

이 서리는 것이다.

창문 김 서림은 주행 중 시

야를 방해해 안전한 주행을 

어렵게 만들어 큰 사고로 이

어질 수도 있다. 이때 에어컨

을 작동하면 실내와 외부의 

온도가 비슷하게 맞춰지고 

습기가 제거 되면서 창문이 

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.

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냉

각수에는 에어컨에 관련된 

모든 배관과 연결 고무 바킹

들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

윤활 성분이 들어있다. 그러

므로 장기간 에어컨을 사용

하지 않으면 에어컨 장치 내

에 윤활이 되지 않아 에어컨

과 연결되어 있는 배관과 고

무 바킹들의 고장을 유발하

는 원인이 될 수 있다. 올바

른 차량 관리를 하기 위해서

는 겨울뿐만 아니라 4계절 

내내 주기적으로 에어컨을 

작동 시켜주는 것이 좋다.

 겨울철 에어컨을 틀지 않

고 지내면 공기를 배출 해주

는 파이프에 습기가 차게 되

는데 이 습기가 곰팡이나 박

테리아들의 주 서식지가 되

어 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틀

게 되었을 때 불쾌한 냄새가 

나는 원인이 된다. 따라서 에

어컨을 주기적으로 틀어주

기만 해도 파이프 내부의 곰

팡이 서식을 예방할 수 있다. 

만약 오토 에어컨이 있는 차

량이라면 오토 모드를 사용

한다. 오토 모드로 두면 에

바포레이터에 습기가 생기

지 않도록 스스로 컨트롤

하기 때문에 꼭 사용하도록 

하자.

운전자라면 몸을 녹이기 

위해 튼 히터에서 나오는 불

쾌한 냄새를 맡은 경험이 있

을 것이다. 이때 창문을 열어 

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

눈이나 비가 오는 등 창문을 

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

는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

도 공기 순환을 위한 좋은 

방법이다. 에어컨의 공기조

화 기능과 제습 기능으로 창

문을 열지 않고도 빠르게 불

쾌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다. 

이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면 

곰팡이 번식이 심한 상태이

므로 에어컨 탈취제를 사용

해 냄새를 제거해 준다.

 김 서림과 성에 모두 자동

차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

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점에

서 비슷하지만 성에는 주로 

겨울철에 자동차 유리 바깥

쪽 수증기가 승화하면서 얼

어붙어 만들어지는 서리를 

말한다.

 성에 역시 주행 시야를 확

보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

이다. 안전을 위해서는 성에

를 꼭 제거해야 하는데, 이때 

에어컨을 작동해 주면 보다 

쉽게 성에를 제거할 수 있다. 

또 외기 순환 모드를 사용하

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

빠르게 줄어들면서 성에를 

더욱 쉽게 제거할 수 있다.

겨울에도 자동차 에어컨을

작동시켜야 하는 이유

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차량 내 히터를 자주 사용한다. 히터는 차량 

송풍구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나와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줘 겨울

철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장치 중 하나이다.  하지만 겨울철에도 차량 관리

를 위해서는 히터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작동시켜야 한다. 

A/C버튼은 단순히 찬 공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외에 공기조화의 기능도 

가지고 있어 냉방과 제습을 도와준다.


